
요한계시록은 당대 문학 장르 중 하나였던 묵시문학의 형식

으로 기록되었다. 묵시문학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

의 뜻을 보여주고, 세상의 고난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며, 미래

에 대한 소망과, 종말의 때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

을 심어 용기를 주는 문학 양식이다. 이러한 묵시문학은 바벨

론 포로기 이후와 신구약 중간기에 많이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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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번째로는,일곱째인을떼실때하늘이반시간쯤고요했다는말씀입니다(1-2절).


